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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에는 IQ(인지 지능)와 EQ(감성 지능)를 넘어, 기술을 스스로 통제하고 타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까지 고려하며 

현명하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 지능, 즉 디지털 지능(DQ )이 필수적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 아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생태계에서 성장하며, 디지털 경험은 학습·정서·관계·정체성 전반을 

재구성하는 발달의 핵심적 맥락이 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DQ를 기반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시민성·온라인 안전·AI 

윤리 등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확립하고 있으며, 디지털 웰빙(Digital Wellbeing)을 아동 정책의 

핵심 의제로 재정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온라인 그루밍 사전 탐지 등 높은 수준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위험 대응을 넘어 아동의 DQ 역량 강화와 디지털 웰빙 증진으로 정책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리뷰는 국제적 논의 흐름과 해외 선도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형 디지털 웰빙 지표 개발, 생활권 기반 

DQ·디지털 시민성 교육, 취약아동 맞춤 지원 등 서울시가 추진할 중점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ㅣ그림 1ㅣ 네 번의 산업혁명에 따른 IQ, EQ, 그리고 DQ의 출현

출처  DQ Global Standards Report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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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생태계에서 성장하는 아동

- 현재 아동들은 현실 세계에서의 활동과 디지털 활동을 자연스럽게 오가며 생활함. 

  · �학교와 집에서 친구와 만나 오프라인에서 시간을 보내다가도 온라인 게임에서 이어서 놀고,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공부와    

놀이를 동시에 수행하며, 다양한 소셜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표현함. 

- �이러한 양상은 디지털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서로 얽혀 하나의 통합된 ‘하이브리드 생태계’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임(Plowman, 2016).

- �디지털 기술이 아동기의 일상과 발달 과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기술 사용이 아동 발달에 어떤 의미와 영향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도 한층 활발해지고 있음.

  · 이는 단순히 과도한 스크린 타임, 스마트폰 과의존 등으로 인한 아동의 심리적 문제 규명에 국한되지 않음.

  · �온라인 학습 자료의 접근성 향상, 디지털 창작 활동을 통한 자기표현 기회 확대, 또래와의 다양한 상호작용 등 심리·정서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가능성 또한 함께 조명되고 있음.

아동 발달을 재구성하는 디지털 생태계의 부상

○ 신-생태체계이론의 등장: 디지털 환경 맥락을 주요 가상 미시체계로 포함할 것을 제시(Navarro & Tudge, 2022)

- �전통적 생태체계이론이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시작으로, 디지털 공간을 물리적 환경과 대등한 수준의 ‘가상 

미시체계(virtual microsystem)’로 설정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신-생태체계이론이 제기됨.

- �가상 미시체계는 지리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전 세계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으며, 비동시성·즉각성·익명성 등 물리 

공간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징을 가짐. 

- �신-생태체계이론 관점에서는 기존 생태체계이론에서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국가 수준의 문화·이념·경제 구조와 같은 

‘매크로체계(macrosystem)’가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음. 

 · �매크로체계가 플랫폼 이용 가능성, 검열·규제 방식, 알고리즘 설계 방향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디지털 경험 전반을 크게 

좌우한다고 판단한 것임.

- �아동은 디지털 환경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오프라인 미시체계와는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 경험을 축적하게 되며, 

디지털 환경과 오프라인 맥락이 결합하여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됨.

ㅣ그림 2ㅣ 신-생태체계이론 개념도

아동 발달을 재구성하는 디지털 생태계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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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수미(2025). 아동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 주관적 행복감: 신생태체계이론의 적용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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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IEEE Standards Association(IEEE SA)은 Wi-Fi(802.11), Bluetooth, AI 윤리(P7000 시리즈) 등 세계 핵심 기술 표준을 제정하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기술 표준 기구로, 

표준(Standards)의 국제적 신뢰성과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공식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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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3ㅣ DQ의 구성요소 
출처 DQ Institute 웹사이트

IQ와 EQ를 넘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필수 역량 DQ

○ DQ(Digital Intelligence Quotient)란?

- �디지털 지능(Digital Intelligence, DQ)은 디지털 시대에 주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됨(DQ Institute, 2025).

-� IEEE1) 에서 국제표준으로 인증한 DQ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어 있으며, 전세계에서 이를 참조하고 있음.

  · �DQ 프레임워크는 2020년 IEEE Standards Association(IEEE SA)이 DQ를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공식 표준 개발 

절차(국제 표준화 프로젝트)를 승인하면서 표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 스킬(skill), 

준비도(readiness)를 포괄하는 프레임워크가 개발됨.

  · �이는 DQ가 교육·보호·데이터·AI 정책 전반에서 국가·기관·기업이 공통으로 채택·참조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Global 

Standard)이라는 의미임.

○ DQ의 구성 요소 (2023년 개정)

- DQ는 8대 핵심 영역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디지털 삶 전반을 아우르는 32개의 세부 역량으로 구성됨.

- �2023년 개정판에서는 디지털 시민성, 온라인 안전, 데이터·AI 환경 변화 등 최신 이슈를 반영하여 DQ의 세부 역량 

체계를 전면적으로 업데이트함. 또한 DQ를 연결성(connectivity) → 시민성(citizenship) → 창의성(creativity) → 

경쟁력(competitiveness)의 순서로 발달하는 4단계 성숙도 구조로 정리하여, DQ가 어떤 과정으로 성장·확장되는지 제시함.

“개인이 디지털 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보편적 윤리에 기반한 기술적·인지적·메타인지적·사회정서적 역량을 포괄하는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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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Q Every Child(DQ 에브리차일드)」캠페인의 정책적 의미 

- �OECD·UNICEF 등은 스마트폰 첫 소유와 소셜미디어 이용이 본격화되는 8~12세를 디지털 시민성과 온라인 안전 교육의 

핵심 연령대로 보고 있음. 이 시기는 또래 규범과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하는 중요한 발달 단계로, 디지털 경험이 정서·사회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표준화된 디지털 역량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됨.

- �「DQ Every Child」 캠페인은 DQ Institute가 추진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국가·학교·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형 DQ 

교육 모델을 제공하고 널리 배포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여기서 ‘건강한 디지털 

시민’은 디지털 환경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자극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기회와 위험을 스스로 구분하며, 온라인에서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아동을 의미함(박유현, 2022).

- �「DQ  Evrey Child」는 학교·가정·지역사회에서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교육 모델 사례로 평가됨. 아동의 디지털 웰빙을 

지원하는 정책을 모색할 시 DQ 프레임워크가 하나의 유의미한 참고 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글로벌 프레임워크(OECD·EU·UNICEF) 대비 DQ의 차별성 

- �OECD, EU, UNICEF 등 주요 국제기구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 등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핵심 범주를 제시하고 있음(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 2022; OECD, 2021;  UNICEF Office of Global Insight and Policy, 2020).

- �DQ는 주요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기존의 핵심 범주를 기술적·인지적·사회정서적·윤리적 요소와 연계하여 단일한 통합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시민성, 온라인 안전, 데이터·AI 윤리, 사회정서 역량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함(박유현, 2022).

- �DQ의 통합적 구조는 아동의 디지털 경험을 기술 사용에 한정하지 않고 발달·정서·관계·윤리의 측면까지 아우르는 전인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다양한 아동·디지털 정책 영역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함.

DQ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 및 시사점

○    아동의 디지털 웰빙(Well-being)을 위한 DQ의 정책적 함의 

- �DQ는 OECD, IEEE, 세계경제포럼(WEF)이 공동으로 설립한 「디지털 인텔리전스 연합(Coalition for Digital Intelligence, 

CDI)」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아동 온라인 보호,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웰빙 관련 정책을 논의할 때 핵심 

참고 프레임워크로 활용되고 있음(World Economic Forum, 2018).

- �일례로, DQ 기반 지표인 아동 온라인 안전 지수(Child Online Safety Index, COSI)2)는 100여 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국가 단위 지표로, 각국이 아동 온라인 안전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최근에는 국제 사이버안보 협의체(Global Cybersecurity Forum, GCF)와 협력하여, 2025년 출범 예정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아동 보호 지수(Child Protection in Cyberspace Index, CPC Index)3)가 발표된 바 있음. 이는 DQ를 토대로 아동 보호와 

디지털 웰빙을 포함한 글로벌 정책 설계 프레임워크가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함.

2) COSI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위험, 안전, 지원 환경 등을 국가 단위로 비교·진단하는 국제 지표임.

3) CPC Index는 국가별 아동 사이버 보호 정책·제도 수준을 평가하는 국제 지수로 개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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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웰빙(Digital Wellbeing)이란? 

- ��디지털 웰빙은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경험하는 건강·정서·관계·학습·안전 전반의 삶의 질을 의미하며, 단순한 사용 시간 

관리가 아니라 균형 있고 의미 있는 디지털 경험을 지원하는 상태를 포괄함(OECD, 2021; UNICEF Office of Global Insight & 

Policy, 2020).

- �이는 기술 사용을 넘어 아동의 정체성 형성, 사회·정서 발달, 또래 관계, 학습 기회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European Commission, 2022).

- �DQ가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역량”을 설명하는 프레임워크라면, 디지털 웰빙은 그 역량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발휘되고 

유지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적 지표라는 점에서 구분됨.

- �이러한 관점에서 DQ Institute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웰빙 수준을 구조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 웰빙 지표 

프레임워크(Digital Wellbeing Indicator Framework, DWIF)를 개발함. 아동의 건강·정서·사회·참여·안전 영역을 통합적으로 

측정해 디지털 웰빙을 이해하고 정책화하는 데 활용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음(Yue, Pang, Torres, & Mambra, 2021).

아동의 디지털 웰빙과 이를 위해 고려할 요인

ㅣ그림 4ㅣ 디지털 웰빙 지표 프레임워크(DWIF) 구성요소

출처 https://ctic.nus.edu.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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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디지털 웰빙을 위한 정책 설계 시 고려할 요인 

- �개인·심리 요인: 성별, 연령, 우울, 학업 스트레스 등은 온라인 위험 노출과 행복감 저하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Keles et al., 

2020), 정신건강,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표적 대상 설정에 중요한 기준이 됨.

- �가족 요인: 부모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중재 방식이 아동의 디지털 기회와 위험을 좌우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Nikken & Schols, 2015) 부모 교육, 취약가정 지원이 필수 정책으로 제기됨.

- �학교·또래 요인: 학교의 분위기와 또래 관계는 온라인 상호작용의 질(협력, 사이버폭력 경험 등)을 크게 좌우하므로(Hinduja & 

Patchin, 2019), 학교 기반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 사이버폭력 대응 체계가 정책적 핵심으로 작용함.

- �지역사회 요인: 지역의 안전, 여가 인프라와 디지털 교육 자원 차이는 온라인 의존과 위험 노출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어(Livingstone et al., 2017), 지역사회 기반 디지털 보호와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요구됨.

○  DQ World: 아동 디지털 시민성 및 온라인 안전 교육 플랫폼 4) 

- �「DQ World」는 DQ Institute가 개발한 8~12세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①게임 기반 학습, ②역량 진단, ③성과 분석이 

통합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 �특히 8주 과정으로 구성된 8대 디지털 라이프 역량(8 Digital Life Skills)5)을 중심으로, 아동의 온라인 기회 극대화, 위험 예방, 

윤리·책임의식 강화를 동시에 다룬다는 점에서 정책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그림5 참조).

- �아동 개별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교육 효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구조화된 학습 체계를 기반으로 아동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음.

- �이에 DQ World 프로그램은 현재 여러 국가의 학교 현장 및 지역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온라인 안전·AI 윤리 교육의 표준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으며, 학교·지역사회 단위의 예방·보호 정책 사업에 유용한 것으로 평가됨.

해외 사례: 디지털 웰빙을 위한 선도 사업

4) � 출처: https://www.dqworld.net/

5) � �디지털 이용 시간 조절 능력, 온라인 사생활 관리 능력, 사이버 폭력 대처 능력, 온라인 인격 형성 능력, 디지털 발자국 관리 능력, 사이버 보안 관리 능력, 온라인 정보 선별 능력, 디지털 

이용·관계 조절 능력

ㅣ그림 5ㅣ DQ World 교육과정
출처 DQ World 웹사이트

디지털 라이프
능력 #1: 
디지털 이용 시간 
조절 능력

디지털 라이프 
능력 #2: 
온라인 사생활 
관리 능력

디지털 라이프 
능력 #3: 
사이버 폭력 
대처 능력

디지털 라이프 
능력 #4: 
온라인 인격
형성 능력

디지털 라이프 
능력 #5: 
디지털 발자국 
관리 능력

디지털 라이프 
능력 #6: 
사이버 보안 
관리 능력

디지털 라이프 
능력 #7: 
온라인 정보 
선별 능력

디지털 라이프 
능력 #8: 
디지털 이용 시간 
관리 능력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는 디지털 이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

온라인에서 
자신과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똑똑하게 
보호하는 능력

사이버 왕따, 악플 
등의 사이버 폭력에 
대해 민감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올바른 온/오프라인 
자아를 만들어 가는 
능력

디지털 세상에서의 
모든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흔적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디지털 
세상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능력

자신의 데이터와 
전자기기를 스팸, 
스캠, 피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능력

온라인 상에서 첫째, 
사실과 허위 정보를 
구별하고, 둘째, 
위험한 온라인 친구를 
감지하고 경계하며, 
셋째, 음란·폭력물이 
아닌 유익한 콘텐츠를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

온라인 소통에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타인의 
필요와 감정을 
공감할 줄 아는 능력

1주차 5주차3주차 7주차2주차 6주차4주차 8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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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ing Well Digitally: 디지털 웰빙 평가 도구 및 교육 자료 제공 플랫폼6) 

-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NUS-CTIC 연구진과 DQ Institute가 공동으로 개발한 디지털 웰빙 증진 플랫폼으로, 디지털 웰빙 지표 

프레임워크(Digital Wellbeing Indicator Framework, DWIF)와 개인 진단 도구, 시민 대상 교육 자원을 「Living Well Digitally」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음.

- �개인의 디지털 웰빙을 진단하기 위하여 디지털 웰빙 지표(DWIF) 기반의 온라인 평가 도구7)를 통해 간단한 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즉시 디지털 웰빙 점수와 영역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

- �청소년, 가족, 교사,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접근 가능한 디지털 웰빙 교육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디지털 생활의 기회와 

위험을 이해하고 균형 잡힌 활용을 돕기 위한 실천적 지침을 제시함.

- �「Living Well Digitally」 출범 당시,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사회서비스기관, Meta 등 ICT 기업이 참여하였고, 이에 국가, 지역사회, 

기업이 협력하는 디지털 웰빙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eSafety Commissioner: 온라인 안전을 위한 정부 기관8) 

- �「eSafety Commissioner」는 호주 정부 산하의 독립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으로, 모든 연령대 국민을 온라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됨. 2015년 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출범했으며, 2021년에는 「Online 

Safety Act 2021」 제정으로 그 권한이 확대되어, 성인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온라인 사용자 보호가 법제화 

되었음.

- ��「eSafety」에서는 5~12세 아동을 위하여 온라인 안전 관련 자료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그림5 참조), 학교와 기관,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용 가능한 도구를 지원하고 있음(예. Early Years Programs: 보육기관 및 양육자 대상 

0~5세 안전한 디지털 활용 습관 형성 프로그램 등).

- �지역사회 단체, 사회복지기관, 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단위에 맞춘 맞춤형 온라인 안전 교육 및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학대와 따돌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다룸.

- ��유해 콘텐츠 규제 및 신고·삭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규제를 

시행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연령 확인, 콘텐츠 필터링, 자녀 계정 제한 등의 조치 이행을 요구함.

- ��「eSafety」는 단순 교육 기관이 아니라, 교육, 양육자·교육자 지원, 콘텐츠 규제 등을 통합한 디지털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온라인 안전 거버넌스 모델로 평가됨. 가정, 학교,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자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 개입을 통하여 디지털 웰빙 

정책 설계 시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

6) 출처: https://ctic.nus.edu.sg/living-well-digitally/

7) Universal Digital Wellbeing Assessment (https://dqforall.com/en/take/quiz/start/NUS-CTIC-DWIF)

8) 출처: https://www.esafety.gov.au/

ㅣ그림 6ㅣ 아동을 위한 eSafety 자료 예시
출처 eSafety Commissioner 웹사이트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

원하지 않는 연락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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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EQ를 넘어 DQ로: 아동의 디지털 웰빙을 위한 정책과제

○  아동 디지털 웰빙을 위한 국제적 흐름 및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사점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아동은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생태계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DQ는 이러한 

환경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글로벌 표준 프레임워크로 참고할만 함.

- �아동의 디지털 웰빙을 위한 해외 사례는 지표 개발, 교육 제공,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정책 설계가 요구됨을 시사함.

- �서울시는 이미 「디지털 성범죄 안심 지원센터」 운영, 「서울 안심아이(eye) 봇」 개발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과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아동을 포함한 시민 보호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망을 

갖추고 있음.

- ��앞으로는 이러한 서울시의 위험 대응 역량을 기반으로 아동의 DQ 역량 강화와 디지털 웰빙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과제1: 위험 대응 중심에서 ‘디지털 웰빙’ 통합 정책으로 확장

- �디지털 피해 감소를 넘어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웰빙 관점을 서울시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의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온라인 안전’ 정책에 더하여 건강·정서·관계·학습·참여를 아우르는 서울시 디지털 웰빙 정책 프레임을 제시하고, 

안전-역량-웰빙을 연계하는 정책 구조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임.

○ 과제2: 서울형 디지털 웰빙 지표(K-DWIF Seoul) 개발과 전담 허브 구축

- �DQ와 DWIF 프레임워크를 참조하여 서울형 아동 디지털 웰빙 지표를 개발하고,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 등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측정, 자료를 수집할 것을 제안함.

- �학교와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활용 가능한 간단한 디지털 웰빙 진단 도구를 마련한다면 개별 아동에게는 상담·교육 

연계 자료로, 자치구 차원에서는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임.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축적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DQ, 디지털 웰빙, AI 안전을 통합하는 「아동 디지털 

웰빙·AI 안전 역량 센터」를 설치하여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과제3: 생활권 기반 DQ·디지털 웰빙 교육 및 취약 아동 맞춤 지원

- �학교,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생활권의 기관을 활용하여 8~12세 대상 DQ기반 디지털 시민성, 온라인 안전, AI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고, 양육자의 디지털 양육 역량(Digital Parenting Skills)을 증진하는 콘텐츠를 마련하여 가정의 1차 

보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 한부모, 장애 가구 등 디지털 취약 가구의 아동에 대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간 격차가 큰 곳에는 디지털 

웰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함.

서울시 아동의 디지털 웰빙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자: 최현희 (정책개발실 아동보육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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